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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콘텐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그린피스와 

친구를 맺어 주세요!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후원자님께 
다양한 환경 이슈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더 나은 콘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께 추첨을 통해 
총 10분에게 특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 기간: 2026년 8월 31일까지

	 02-3144-1997

	 help.kr@greenpeace.org

	 www.greenpeace.org/korea

	 facebook.com/greenpeacekorea   

	 @greenpeacekorea

	 @greenpeacekorea

	 www.youtube.com/@greenpeacekorea

	 카카오톡 검색창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를 검색하세요!

그린피스를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 추가해 보세요.
그린피스 챗봇 ‘그린이’를 통해 다양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를 검색하시거나, 
QR 코드를 통해 그린피스와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어 주세요.

COVER STORY

오스트리아 스투바이 빙하에서 미세플라스틱 조사

그린피스는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키츠슈타인호른, 
파스테르체, 슐라텐키스, 스투바이 등 총 5개 빙하를 찾아가 
녹은 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모든 빙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으며 일부는 
매우 특수한 종류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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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2025 연차보고서

함께 지키는 
우리의 지구

2025 Annual Report

유산기부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지금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유산 기부는 평생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준 자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변화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유산기부 안내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신청 웹사이트: https://www.greenpeace.org/korea/legacy
	 신청 이메일: philanthropy.kr@greenpeace.org
	 신청 전화: 02-6952-6735(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아래 방법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서 신청하기▲ 유산기부 안내서



기후 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해양 파괴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300만 명의 후원자님 
덕분에 우리는 이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여정에 두려움 없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㖗 한국·일본·중국을 포함한 60개국이 비준한 
‘글로벌 해양 조약’이 공식 발효

	㖗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 75% 감축 요구

	㖗 240만 헥타르에 달하는 원주민 영토 보호

	㖗 토털 에너지의 그린워싱에 제동

	㖗 학교의 기후적응 정책 시작

	㖗 라자 암팟 군도 산호초 보호

	㖗 시민들과 함께 용인 반도체 산단 LNG 발전소 

건설 취소 소송

	㖗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각국의 기후 책임을 

한층 분명히 하는 자문 의견을 발표

우리의 지구, 
함께 지키는
시민의 힘

전 세계 해양의 60%를 차지하는 공해는 
남획과 개발의 위협에 놓여 있지만, 보호 
구역은 단 1%에 불과합니다.
20년에 걸친 그린피스의 캠페인 끝에, 
한국·일본·중국을 포함한 60개 국이 
비준하면서 ‘글로벌 해양 조약’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초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하겠다는 ‘30x30’ 목표에도 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환경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11개국에서 약 5,100만 명이 
석유화학 시설 반경 10km 이내에 거주하며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90
개국 이상이 플라스틱 감축에 동의하도록 
이끌며, 문제 해결의 초점을 ‘생산 감축’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을 75% 
감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글로벌 에너지기업 ‘토털 에너지’의 탄소중립 광고가 허위 광고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친환경 기업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화석연료 사업을 계속 확대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2022년 현지 환경 단체들과 힘을 합쳐 토털 에너지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광고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기업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실제보다 친환경인 것처럼 꾸미는 ‘그린워싱’에 
제동을 건 사례로, 앞으로 비슷한 문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시민 소송단 450명과 함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LNG 발전소들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허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용인 LNG 발전소 건설 
문제와 재생에너지 관련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아세모글루 교수를 
초청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끌어내며, AI 혁신과 
탄소중립 목표가 충돌하는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린피스는 전국 47개 
도도부현의 학교 현장에서 직접 온도를 측정하고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극한의 더위 속에서 에어컨만으로는 건물 구조의 한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활동은 결국 요코하마시가 지역 내 초·중학교 480곳 전체에 단열 개선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에어컨 설치와 단열 
개선은 함께 가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일본 각지의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도시의 기후적응 
정책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양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글로벌

플라스틱 문제의 초점을 바꾸다 

프랑스

그린워싱에 제동을 건 프랑스

한국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의 힘

일본

학교 기후적응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태평양 섬나라 출신 법학도들이 6년간의 
캠페인을 펼친 끝에,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각국의 기후 책임을 한층 
분명히 하는 자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환경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으며, 기업의 배출로 생긴 피해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에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사회가 정의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린피스는 해당 지역에서 수집한 증거와 연구 자료를 제공해, 기후 취약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글로벌

세계 최고 법원, 기후 책임을 분명히 하다

세계 최대 육류 기업 중 하나인 JBS를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빼앗은 원주민 
토지에서 사육된 가축이 국제 시장으로 
유통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OP30이 열린 벨렘에서, 전 세계 60
만 명이 동참해 ‘산림 파괴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국제 의제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90개국 이상이 벨렘 선언에 
서명하며 240만 헥타르에 달하는 원주민 
영토 보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인도네시아 라자 암팟 군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니켈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흙이 바다로 쓸려들어가며 
산호초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현장 조사와 원주민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 사실을 밝혀냈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지역의 
니켈 채굴 허가 4건을 취소했습니다.

브라질

원주민의 영토를 지키다

인도네시아

‘마지막 낙원’을 지켜내다

© Alonso Garibay / Greenpeace

© Greenpeace © Greenpeace© Valdemir Cunha / Greenpeace © Nita / Greenpeace

© Basile Barjon / Greenpeace

© Greenpeace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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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인상, 낯선 곳이 집으로 변하는 

과정

쯔이팽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5년 동

안 국제 구호 현장의 최전선에서 많은 상처를 

겪은 지역들을 다니며 활동해 오셨는데요. 동

아시아에 오신 소감이 궁금해요. 첫인상은 어

땠고, 이곳에는 어떻게 적응하고 계신가요?

뤼디빈 타이베이에 도착한 날, 비가 정말 억수

같이 쏟아졌어요! 동아시아로 이주하는 건 꽤 

큰 변화였어요. 우리 팀은 정말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처음에는 

새롭고 낯설기도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국

적과 관계없이 다들 등산과 하이킹을 좋아하

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함께 이야

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친근해졌고, 덕분에 조

금씩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어에는 ‘테루아(Terroir)’라는 참 아름

다운 단어가 있는데요. 보통 음식이나 와인을 

이야기할 때 쓰이지만, 사실은 어떤 장소가 가

진 고유한 분위기와 정체성을 뜻해요. 그 땅과 

기후,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

어내는 특별한 감각 같은 거죠.

쯔이팽청 테루아라는 표현이 정말 아름답네

요. 보통 ‘살기 좋다’고 하면 급여나 의료, 정치 

같은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

가 어떤 곳을 진짜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들은 바로 땅이나 기후, 풍부한 생물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의 새로운 후원총괄이사 뤼디빈 우데와 쯔이팽청 사무총장이 그린피스에 
함께하게 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그린피스 활동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자연과 마음을 잇는 대화자연과 마음을 잇는 대화

다양성, 깨끗한 물, 건강한 바다 같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

해서는 그 터전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정

뤼디빈 앞으로 3개년 계획을 보면, ‘연결’이라

는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구호 활동을 하면서 

전쟁이 남긴 상처에서 힘겹게 버티는 난민들

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지역뿐만

이 아니라 전 지구가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해요. 우리가 직면한 극단적인 이

상 기후나 해수면 상승, 그에 따른 기후 난민까

지 문제는 매우 크지만, 저는 동아시아가 변화

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낍

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변화는 단순히 우

리 삶의 터전을 살기 좋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쯔이팽청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의 상당 부분이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

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대응하고, 기후재난 피

해자들을 돕고, 세금 정책을 바꾸려고 노력하

고 있죠. 아직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어려움

들이 많지만,(그리고 과학자들은 서둘러야 한

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가끔은 우리가 이뤄온 

성과들을 되새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재생

에너지만 해도, 지난 10년 동안 눈부시게 성장

했죠. 이건 전 세계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입

니다.

함께 지키는 우리의 미래

쯔이팽청 환경 운동의 본질은 사람과 자연의 

연결에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앞으로 3년간 

펼칠 캠페인은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기후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

니다. 2026년 글로벌 해양조약이 공식적으

로 발효되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하자는 30×30 목표를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AI의 급격한 성장이 동아시아의 물과 전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AI 산업이 단순히 에너지

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친환경 전환의 파

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

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시

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목소리

를 높이고 있습니다.

뤼디빈, 그린피스의 새로운 일원으로서, 동아

시아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또 우리 후원자님들이 진정

한 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

가고 싶으신가요? 

뤼디빈 그린피스는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시

스템의 변화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글로벌 단

체의 장점인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

탕으로, 앞으로도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

로 조사하고 기록하며 더 나은 정책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

드시 중심에 서도록 할 것이고요. 모든 후원자

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생각에 

정말 설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

다.

쯔이팽청 우리가 물려받은 이 지구를 다음 세

대에게 넘겨줄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

을 남길 것인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 Greenpeac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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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나 데이터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산, 

바다는 오랜 시간 모든 생명과 함께 공존해온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자,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지구가 마주한 문제는, 전문가들의 

논의와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도 그린피스는 후원자님의 

아낌 없는 후원 덕분에 생태계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변함없이 그린피스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시는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캠페인 성과

인간과 지구,인간과 지구,
조화의 삶조화의 삶



기후위기 시대,

사람과 지구 곁을 

지키다

기후위기 앞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흔들리는 지구.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으로 사람과 지구 곁을 지키는 일, 

그린피스는 그 여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말 영남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직후, 그린피스 기후재난 대

응팀은 산불 현장에서 현장 긴급 대응 단체들과 함께 산불 발생 추이 및 

피해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긴급 대응을 시작으로 영덕 지역에서 이재민들의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 

설문조사, 지품초등학교 어린이 회복 프로그램, 이재민 대상 기후재난 

강연과 공동체 회복 워크숍 등을 이어가며 기후재난 현장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한국 역사상

역대 최악의 산불의 현장을 가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사회 정책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금이 화석연료 보조금 등으로 사용되

면서 일상을 위협한다는 메시지를 아티스트와 협업해 알렸고, 매우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나의 세금과 기후위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린 리더 육성 프로그램, ‘그린 아젠다 빌더스’ 1차 캠프에 50여 명의 시

민이 참여하여 도넛경제학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약 60개의 정책 아이디

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6 서울시

장 출마자들과 정당들에 정책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린아젠다빌더스 출범, 

나의 일상이 정책으로!

영남 산불 외에도 충남 예산 수해, 강원 강릉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난 

현장에서 긴급 대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사회 협력을 인정받아 지자체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으며, 이는 기후

재난 대응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

입니다.

기후재난 현장 긴급 대응 및 

지자체 협력

© Jung-geun Augustine Park / Greenpeace

카이스트 메타어스 연구진과 함께 산업화 이전보다 산불 위험 일수 및 기

간이 120일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의 근

본 원인에 기후위기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요 방송 뉴스와 지면 매체에 노

출하며 산불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을 기후위기 관점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

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 일수 증가 보고서 발표

산불 발생 위험 일수 증가 그래프

산업화 이전 1.5°C 상승시

최대
96일

증가

산불 위험
최대
165일

증가

산불
위험 기간

기후에너지캠페인 성과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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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아틱 선라이즈’호는 유럽 바다를 항해하며 노르드스트

림 가스관 주변을 현장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가 

해양 생태계에 입히는 피해를 과학적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세계적인 작가 아니쉬 카푸어와 협력해, 북해 가스 플랫폼

에 대형 예술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예술적 행동

을 결합한 이 활동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

고, 저탄소 미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학과 예술로 알린 화석 연료의 위험성유럽

0908



기후위기와 LNG 발전 문제에 대응하는 시민 그룹 ‘새로고침 네트워크’

를 발족했습니다. 9월 기후정의행진 부스 운영 및 거리 행진에 주체적으

로 참여하며 시민 연대를 강화하고, LNG 발전소 피해 지역 기록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로고침 네트워크 

발족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 보고서 

발간을 통해 AI칩의 주요 생산 

거점인 동아시아가 AI칩 제조 과

정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반

도체 산업의 탈탄소화의 중요성

을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

정부의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이 전기차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

고서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연평균 8조 3천억 원

이 내연기관차 지원에 투입되는 현실을 짚고, 해당 재정을 전기차 전환에 재배치할 때 추가 

예산 부담 없이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속화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

했습니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연구 및 

전기차 대중화 정책 활동

8년차 전기차 운전자인 자동차 전문 크리에이터와 함께 전기차의 실제 장점, 산업 트렌드, 필

요한 정책 변화를 다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전기차에 관심 있는 대중에게 신뢰도 높은 실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전기차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적·산업적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 

인터뷰 영상 제작

‘하이브리드차의 친환경성’, ‘전기차 운전의 이점’, 
‘지속 가능한 이동과 대중교통’을 주제로 인스타그

램 웹툰을 제작했습니다. 웹툰 작가들의 경험을 바

탕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기후위기

와 교통의 연관성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여 지속가능

한 이동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였습니다.

‘기후위기와 교통’ 

웹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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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세계 최초로 AI 반도체 제조 시 발생하는 전력 소모와 
탄소 배출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AI 칩 제조 
전력 수요는 2023년 대비 약 170배 폭증하여, 국가 하나의 전력 
사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탐사 보도 영상 ‘AI의 어두운 면’으로 160만 명의 시청자에게 이 
위험성을 알렸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탄소 배출 경고등을 켜다베이징

LNG 발전소 건설 저지 

시민 소송인단

LNG 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 및 공론화를 위해 450명의 시

민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

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기자

회견 및 퍼포먼스를 통해 건설 허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기후에너지

© Greenpeace

© Yeo-sun Park / Greenpeace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넘어
변화로

당초 2024년 협상 종료를 목표로 했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피스는 더욱 

강력하게 한국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정부에 생산 감축을 포함한 협약 지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오염 유발자로 

꾸준히 지목되고 있음에도 변화에 

나서지 않는 음료 기업에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부산에서 협상 종료를 목표로 했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

되지 못하고, 202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린

피스는 연대체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에 강력한 협약을 위

한 행동을 요구하며 액션과 언론 홍보 활동, 비공식 간담회 등 다양한 활

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협상 과정을 협상장 안팎에

서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협약 성안부터 체결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한

국 정부를 포함한 각 나라 정부에 진정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현장 참여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해서는 일회용에서 다회용 시스템으로의 포장재 

변화가 시급합니다. 그린피스는 기후행동교사모임 내 9개 학교 137명

의 어린이와 청소년과 함께 플콕 조사(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기업 조사)

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주요 음

료 기업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변화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025 플콕조사: 

플라스틱이 삼킨 교실

플라스틱캠페인 성과

스포츠 경기와 대형 콘서트가 열리는 홍콩 카이탁 스포츠 파

크(KTSP)에서 현장 조사와 폐기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반 관객은 보안상의 이유로 다회용 텀블러 반입

이 금지되었고, VIP석에는 플라스틱 생수가 제공되는 등 일

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으로 홍콩 카이탁 스포츠 파크는 이후 열

린 콘서트부터 물병 반입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관객들이 개

인 물병을 지참하고 입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관객은 안 되고, VIP는 된다?” 
공연장의 수상한 규칙

홍콩

2025년 ‘UNEP 세계환경의날’에 맞춰, 그린피스는 연대체와 함께 제주 

해변을 가득 메운 미세플라스틱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과 포럼

을 개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UNEP 세계환경의날,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조사

제주 김녕해수욕장 미세플라스틱

1312

대형 
미세플라스틱 

평균 밀도

954개/m²

2016년 전국 
20개 조사 지점 평균보다

약 3.8배 높음
전국 9개 학급 및

동아리 참여
7일 조사 3025개

플라스틱 조사

© Greenpeace

© Jack Taylor Gotch / Green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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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양조약,
드디어 현실로!

건강한 바다는 건강한 지구를 

만듭니다. 더 이상의 파괴를 

막고 바다가 건강한 생태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해양보호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드디어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되기까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시민사회 연대체와 함께 국회에서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

습니다. 또한 외교부 및 관련 의원실과 만나, 공해 보호구역 확

대의 필요성과 조약 발효의 시급성을 전달했습니다.

BBNJ 비준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부처 논의

심해 채굴 
반대 활동

한국 정부, 동아시아 최초로 
BBNJ 비준 동참

©
 Yeo-sun Park / G

reenpeace

©
 G

reenpeace

© Greenpeace

캠페인 성과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를 계기로,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6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해양 다큐멘터

리 〈씨그널(SEAGNAL)〉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영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각국 정부의 조속한 BBNJ 비준을 촉구했고, 

20여 개 해양 시민사회 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제3차 유엔해양 총회를 
앞두고 조약을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이해관
계자, 시민들과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3월 동아시아 최초이자 유엔 회원국 중 
21번째로 비준에 동참했습니다.

2026년,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황제해산 등 공해 
우선 보호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공해 
보호를 확대하는 데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3,000여 명의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된 해양보호 다큐멘터

리 〈씨그널 SEAGNAL: 바다의 마지막 신호〉 상영회를 전국 

각지에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3월에는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 시사회를 열었으며, 이후 전국

으로 확대해 대전ㆍ 대구ㆍ 광주에서 후원자들과 함께 상영회를 

이어갔습니다. 

국제해저기구(ISA) 총회에 맞춰, 한국 정부를 포함한 회원국들에 

심해 채굴 중단과 심해 생태계 보호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또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심해 생물과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고, 심해 채굴이 가져올 위험성도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 
시민참여 활동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국 60개국 달성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

전국에서 이어진 
〈씨그널〉 상영회

대만은 세계 2위 원양어업 국가이지만, IUU 어업과 이주 선원 

인권침해 문제로 국제적 비판을 받아왔고 해양보호구역도 8%

에 그쳐 ‘30x30’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 생태계를 회복시키려는 글로벌 캠페인

그린피스는 수중 조사와 AIS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남획과 산호초 

쇠퇴의 연관성을 밝히고, 해양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를 통

해 불법 상어 포획 증거를 기록하는 등 보호구역의 관리 부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기업 인권 실사 의무화를 촉구

하고, 불법 어업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획을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 실패 문제로 

과학적 증거로 드러난 남획과 인권 문제, 제도 변화를 이끌다타이베이

드러내며 더 강력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

습니다. 또한 원양어업 인권 문제가 국가 경제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임을 알리고, 선택 사항이던 인권 보호를 국제적으로 지켜

야 할 의무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양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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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과 생명을
되살리는
변화

생물다양성 캠페인은 한국의 

법·제도 체계를 국제 생물다양성 

목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에는 보호지역 내 

개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기본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시민들이 생물다양성과 자연복원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생물다양성캠페인 성과

2025년 5월과 8월 두 차례 국회 토론회를 기획해 주요 환경단체들의 

생물다양성 정책에 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생물다

양성 기본법의 한계를 짚어보고 생물다양성위원회 설치, 지역 생물다양

성 전략 의무화,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보전지역 확대 등 국제 생물

다양성 목표에 맞는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물

다양성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의성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운사는 대규모 인공조림 대신 자연복원을 선

택했습니다. 생물다양성팀은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생명다

양성재단, 불교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찰림에서 식생, 동물, 

곤충, 생물 음향 등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산불 이후 생태계가 어떻

게 회복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이 스스로 숲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다른 산불 피해 지역의 복원 정

책에도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산불피해구제특별법이 보호지역과 산림의 대규모 개발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린피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체를 구성

했습니다. 환경단체와 법률가들은 피해자 지원과 생태계 보호가 함께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산불특별법 대응 

연대 활동

2025년 대형 산불 이후 주왕산 국립공원 일대의 산불 피해를 조사하고, 

폴란드 연구진과 협력해 산불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시뮬

레이션은 침엽수만 있는 숲과 다양한 나무가 섞인 자연 혼합림의 피해 양

상을 비교한 결과, 여러 수종이 함께 자라는 숲이 산불 피해에 상대적으

로 강하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산불 복

구 정책이 자연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천이’와 혼합림 중심 복원 방식으

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왕산 산불 

시뮬레이션

120분

침엽수 단순림 혼합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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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는 불법 금 채굴의 핵심 장

비는 대형 굴착기입니다.

그린피스와 선주민들이 힘을 합쳐 캠페인을 펼친 결과, 브

라질 정부는 채굴에 사용되는 굴착기를 국가 등록 시스템으

로 관리·추적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는 불

법 채굴 장비의 이동과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를 만든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3년 HD현대의 아마존 굴

착기 판매 중단에 이어 시민 행동과 현장 조사가 정책 변화

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아마존 불법 채굴의 고리 끊기글로벌

샤프 아일랜드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트레킹, 스노클링 등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관광 산업으로 생태

계 훼손이 우려되어, 그린피스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산호초 훼손 사

례를 기록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학계와 공유하고, 지속가능

한 관광 모델을 제시해 정부의 대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홍콩행정장관은 보호 조치 강화를 약속했고,  홍콩의 농수산보존

부는 생태 수용력을 조사하고 관광객 예약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자연이 회복 가능한 수준의 사람ㆍ활동의 최대치

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전환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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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환경 캠페인

그린피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고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회복을 돕고 

정책을 변화시키고 소송의 주체로 나서는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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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4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을 찾아 배식 봉사를 진행하

고, 피해 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9월에는 

150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35명의 시민대응단 3기가 경남 산청 

지역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해 1박 2일간 복구 활동을 진행했습

니다. 시민대응단은 피해 지역의 회복을 돕고, 주민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울

과 부천에서 ‘위어스 WEarth’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위어스 

이벤트는 캠페이너들이 시민들에게 기후위기가 일상에 미칠 영

향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녹음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직접 지

구에 전하는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추후 지

구의 목소리로 만들어져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더 많은 지역 공동체와 연대

하고 시민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긍정적인 변화

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재난 시민대응단

시민들이 직접 시스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습니

다. 새로고침 네트워크는 시민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LNG 

발전소 건설 반대 소송 원고 및 시민 4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변론기일 참관, 기록 전문가 교육, 증언 수집 등 시민이 

소송의 주체로 참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린 아젠다 빌더스는 지역 기반의 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제

안하는 프로젝트로,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생활에 밀접

한 환경 정책을 고안했습니다. 이 정책은 올해 3월 기후환경 정책 

제안서로 완성되어 서울시장 후보 및 정당들에 전달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바꾸는 환경 정책

위어스 WEarth: 지구의 목소리

산불 피해 지역인 지품 초등학교 어린이 15명과 함께 회복을 주

제로 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 음원 ‘우리, 함

께, 다시’를 제작했습니다. BTS 정규 앨범 작사에 참여하고, 어

린이 프로그램 〈뽀뽀뽀〉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해 온 안복진 감

독과 함께 아이들의 마음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

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살아나는 숲을 관찰하고, 그 감정을 가사로 써 노

래를 직접 녹음했습니다. 아이들이 녹음한 노래 ‘우리, 함께, 다

시’는 멜론, 벅스, 유튜브 등 음원 사이트에 공개되었으며 수익 전

액은 그린피스에 기부됩니다.

지품초등학교 회복 프로젝트

한 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고사리 농사를 짓는 분이셨고, 아내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산불 피해가 났을 때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사리가 다 

타버렸지만, 뿌리가 남아 있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뿌리만 남아 있으면 다시 

자랄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재민 분을 보는데 그게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재난 이후의 

희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활동이 끝나고도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제가 시민대응단 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참여한 활동이었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좋은 뜻을 가지고 

모인 시민대응단 단원들과 만나서 

기후 재난과 회복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에너지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기후재난 시민대응단 3기 
문유빈 님

시민대응단 이야기시민대응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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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피스 후원자이자 제주의 이호테우 해변에서 

물질하고 있는 6년차 아기 해녀 이유정입니다.

해녀로서 느끼는 어려움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일하시던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처음엔 21명이었는데, 지금은 열

두 분만 남아 많이 아쉽고 외롭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예요. 제주 바다 수온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 여

름에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덥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힘

들어하세요.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파란 꽃게나 낯선 물고기들이 보

일 때마다 바다가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합니다.

폐어구도 큰 위험입니다. 물고기뿐 아니라 해녀가 걸려 사고가 나기

도 해요. 물속에서는 소리를 낼 수 없어서 더 위험하기 때문에 늘 주

변을 살피게 되죠.

저에게 바다는 ‘회사’예요. 여기서 돈도 벌고 생활도 해요. 그런데 외

부에서 들어온 쓰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제 

회사니까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웃음) 바다는 제 일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힘들 때마다 마음을 쉬게 해주는 소중한 곳이거든요.

사실 바다와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소

금도 바다에서 오니까요. 바다를 단순히 아름다운 곳으로만 보지 말

고, 함께 지켜야 할 곳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때 처음 그린뉴딜 시민행동에 참여하면서 그린피스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

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희망의 

가능성을 보고,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됐어요.

위어스 행사에는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기후위기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됐어요. 날이 많이 더워서, 이런 날 

많이 오실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오셔서 

놀랐어요. 또 어린 세대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양한 세대의 분

들이 함께 오셨더라고요.

그린피스 자원봉사 활동의 좋은 점은 저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

들을 많이 만나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일상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채식 레스토

랑 정보도 공유하고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행사에 참여

하고 싶습니다!

그린피스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하늘고등학교 양봉 동아리

가 2025년에도 직접 생산한 꿀 판매 수익금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양봉 동아리는 높은 경쟁률을 자랑할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운

데요. 오승연 학생은 입학설명회에서 기부로까지 이어지는 활동을 

보고 학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느껴 지원했다고 말합니

다. 이예인 학생은 중학교 시절부터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져왔고, 
‘꿀벌이 지표종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연구하면 기후를 더 깊이 이

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동아리를 선택했습니다.

실제 활동은 기대와는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이예인 학생은 “달콤

한 꿀만 떠올렸지만, 벌의 생존을 살피고 개체 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알게 됐다”고 전합니다. 벌에 쏘이거나 개체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명의 무게를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오

승연 학생 역시 “예전에는 벌을 단순히 사람을 쏘는 곤충으로만 생

각했지만, 직접 기르고 연구하면서 생태계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지 알게 됐다”며,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수익금의 기부처로 그린피스를 선택한 이유는 독립성에 대

한 신뢰였습니다.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든 소중한 수익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랐고, 벌과 생물다양성 관련 자료를 조사

하는 과정에서 접한 다양한 활동 역시 선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환

경과 기후를 지키는 일이 곧 벌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

게 이어진 것입니다.

작은 생명인 꿀벌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배움을 행동으

로 실천하고 있는 하늘고 양봉 동아리. 소중한 나눔을 이어가 주신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들의 의미 있는 

도전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유정 해녀

바다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

“바다를 단순히 

아름다운 곳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지켜야 할 곳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우 봉사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가능성을 찾았어요

“그린피스 자원봉사 활동이 

좋은 점은 저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

인천 하늘고등학교 양봉 동아리 
2학년 이예인, 오승연 학생

벌을 통해 
세상을 배우다

“예전에는 벌을 단순히 

사람을 쏘는 곤충으로만 생각했지만, 

벌을 직접 기르고 연구하면서 

생태계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 Greenpeace



캠페인 로드맵

서울사무소의 
3개년 목표

후원자님과 함께 만들어갈 
그린피스 캠페인 3개년 로드맵

우리는 모두를 위해 더 공정하고 풍요로운 지구를 꿈꿉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후와 자연을 지키고, 

모두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전 세계와 연대하며, 용기 있는 행동과 협력, 

혁신적인 해결책을 통해 더 푸른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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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부 
공통 방향과 전략

각 사무소마다 목표와 전략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가 함께 지향하는 방향이 있으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영역들도 있습니다.

더 조화롭고 능동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새로운 캠페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험해 나갑니다.

공통 방향

신뢰와 파트너십 강화

대중의 신뢰를 얻고, 
다양한 협력 파트너와의 연대를 강화합니다.

핵심 산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

동아시아와 글로벌 차원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통합적 접근

생물다양성을 기후 대응의 핵심 요소로 보고, 
두 영역을 함께 아우르는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협력으로 만드는 더 큰 변화

리더십 – 국제 협력 주도

각국 정부가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끕니다.

AI/기술 – AI와 반도체 산업의 책임 강화

AI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책임을 요구합니다.

해양 – 글로벌 해양 캠페인 참여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해양보호 활동을 
연결해,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글로벌 캠페인에 기여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방식

강력한 연대를 구축합니다

시민, 지역사회, 노동조합, 사회 정의 운동과 
함께 폭넓은 협력 구조를 만듭니다.

담론의 방향을 바꿉니다

기후 문제를 단순한 기술적 해결이 아닌, 
책임과 정의의 문제로 전환합니다.

내부 협력을 강화합니다

모든 팀이 긴밀히 협력해 
전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변화를 위한 전략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습니다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의존, 
기후 대응 부족, 환경 파괴 관행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변화를 만듭니다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실제 환경 
성과로 이어지도록 캠페인을 펼칩니다.

정치적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부의 환경 정책은 물론,
지역 정부까지 정책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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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오직 개인 후원자님과  
독립 재단의 후원만으로 활동하는  
독립 환경단체입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한 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린피스의 핵심 가치입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후원금 사용 내역 
보고에서 확인하세요!

후원금 사용 내역 보고

자연을 위한 자연을 위한 
하나의 변하지 하나의 변하지 
않는 가치않는 가치

3만 원의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산림 보호

7%(2,220원)

기후위기 대응

31%(9,235원)

해양보호

5%(1,517원)

플라스틱 / 건강한 삶

1%(315원)

다분야 통합 캠페인

4%(1,276원)

캠페인 미디어 및 대중 홍보

16%(4,746원)

지역사회 교육,  
비폭력 직접행동, 자원봉사

16%(4,750원)

정책, 비즈니스 및 과학 연구

20%(5,941원)

총 수입

54,469,050,000
(단위:원)

기존 후원자 후원금

39,909,606,383(73.3%)

캠페인 및 캠페인 지원

32,415,311,169(60.1%)

이자 및 기타

491,976,064(0.9%)

신규 후원자 후원금

3,061,086,702(5.6%)

재단 및 신탁, 고액 후원자 후원금

3,631,185,638(6.7%)

모금 및 후원자 관리

12,150,627,128(22.5%)

조직 관리

9,389,730,942(17.4%)

그린피스 국제본부 보조금

7,375,195,213(13.5%)

기후에너지 
9,978,215,426(18.5%)

해양 보호 
1,638,724,468(3.0%)

산림 보호 
2,398,517,553(4.4%)

건강한 삶/ 플라스틱
339,962,234(0.6%)

다분야 통합 캠페인
1,379,128,723(2.6%)

캠페인 언론 홍보
4,702,093,085(8.7%)

환경 정보 홍보 및 시민 참여 
426,465,957(0.8%)

환경 감시선 지원
934,847,872(1.7%)

정책, 사업 및 과학연구
2,592,643,085(4.8%)

온라인/오프라인 참여 캠페인
4,197,416,489(7.8%)

캠페인 조정 및 운영 
3,827,296,277(7.1%)

후원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2,418,459,574(4.5%)

후원자 관리 및 개발
1,581,552,128(2.9%)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관리
1,403,856,383(2.6%)

신규 후원자 모집
5,355,046,277(9.9%)

모금팀 직원 및 코디네이션
1,391,712,766(2.6%)

인사 관리
2,978,018,186(5.5%)

행정 업무
1,701,205,277(3.2%)

매니저 관리 및 경영
874,156,867(1.6%)

법률 자문
483,208,612(0.9%)

재무 관리 
2,237,001,064(4.1%)

IT 지원 
1,116,140,936(2.1%)

2025 동아시아 지부 수입 및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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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출

53,955,669,239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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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입

16,035,781,921
(단위:원)

기존 후원자 후원금

14,869,294,966(92.7%)

이자 및 기타

209,952,125(1.3%)신규 후원자 후원금

956,534,830(6.0%)

2025 서울사무소 수입 및 지출 내역

후원금 사용 내역 보고

총 지출

15,791,346,837
(단위:원)

캠페인

5,348,306,558(33.9%)
조직관리, 기타

1,889,128,558(12.0%)

모금 및 후원자 관리

4,689,661,637(29.7%)

캠페인 지원

3,864,250,084(24.5%)

조직관리(재무관리, IT지원, 인사관리,  
법률 자문, 직원 개발 등) 
1,724,830,518(10.9%)

기타(이자비용 및 환차손 등) 
164,298,040(1.0%)

신규 후원자 모집
2,328,189,498(14.7%)

후원자 관리 및 개발
1,385,929,804(8.8%)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관리
603,938,329(3.8%)

모금팀 직원 및 코디네이션
278,533,187(1.8%)

고액 후원자, 유산기부 프로그램
93,070,819(0.6%)

기후에너지 
2,319,770,408(14.7%)

해양 보호 및 극지방
126,380,670(0.8%)

생물다양성
109,884,013(0.7%)

플라스틱, 독성물질 제거
101,275,517(0.6%)

국제 그린피스 캠페인 지원
2,124,287,500(13.5%)

다분야 통합 캠페인 
56,581,457(0.4%)

캠페인 조정 및 지원
510,126,993(3.2%)

캠페인 언론 홍보
1,354,020,950(8.6%)

환경 정보 홍보 및 시민 교육
138,985,963(0.9%)

비폭력 직접행동 및 자원봉사 관리
296,686,856(1.9%)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549,560,502(3.5%)

서포터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1,524,995,813(9.7%)

고마운 자연에 

오래오래 남기는  

당신의 사랑, 

유산기부

유산기부 안내 © Christian Åslund / Greenpeace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환경 파괴로 동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그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도 돌아오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으면서 공수래공수거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어요. 어차피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 기왕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기부하자는 생각이 들었죠. 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산기부 박선화 후원자님

Q.	 유언장은 왜 필요할까요?

A.	 유언장이 있으면 법정상속인을 넘어, 원하는 사람이
나 단체에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의사를 명확히 남
기는 것만으로도 소송이나 가족들의 감정적 소모를 막
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재산은 민법이 정한 순
위대로 분배되며, 본인의 뜻과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
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반영하는 곳에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Q.	 재산의 일부만 기부해도 되나요? 

A.	 물론입니다. 원하시는 만큼만, 또는 특정 자산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
족을 위한 배려와 자연을 위한 나눔, 두 가지 모두 균형 있게 찾아드립니다.

Q.	 유가족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익법인에 기부하신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담
을 통해 정확한 혜택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